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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로교통공단, 전동 킥보드 등

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안전수칙 강조 

- 이용자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의 운전면허 소지 및

안전모 착용 필수, 안전한 운행습관 필요

□ 최근 부산 해운대구에서 전동 킥보드 교통사고로 안타까운 사망 사고가 

발생했다. 이에 도로교통공단(이사장 윤종기)은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

이동수단(PM, 퍼스널 모빌리티) 운전 시 안전에 각별히 주의할 것을 

당부했다.

□ 개인형 이동수단은 주로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1인 또는 2인이 

이용하는 교통수단을 말하며 최근 사고가 발생한 전동 킥보드도 이에 

포함된다. 

[전동 킥보드 / 도로교통공단]



○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수단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또는 2종 

보통 자동차면허 이상의 면허가 필요하다. 원동기 면허는 만 

16세부터 취득 가능하므로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 및 어린이는 

개인형 이동수단 탑승이 불가하며 면허 없이 이용할 경우 30만원 

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된다.

○ 또한 운전자 및 동승자는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며, 미착용 

적발 시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된다. 안전모 외에도 부상 방지를 위해 

장갑 및 손목 보호대, 무릎 및 팔꿈치 보호대 등의 안전보호장구를 

착용하는 것을 권고한다. 

□ 개인형 이동수단의 운행은 관련 산업 활성화와 이용자 편의를 위해 

개선되는 추세이나, 현행법상 운행이 가능한 곳과 불가한 곳을 미리 

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. 

○ 개인형 이동수단은 인도와 자전거도로 주행이 불가하며, 이륜차와 

마찬가지로 차로로 주행하되 자동차 전용도로와 고속도로 진입은 

불가하다. 

○ 다만, 공원에서는 공원관리청(지방자치단체 등)이 허용하는 경우 

정해진 통행구간에서 이용이 가능하다. 

□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종합분석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수단 교통사고는 

공유 킥보드 업체가 늘고 이용이 활성화 되면서 2017년 117건에서 

2018년 225건으로 약 2배 가까이 늘었다. 사망자수는 2017년 4명, 

2018년 4명으로 총 8명이었다.

○ 2018년 개인형 이동수단 교통사고의 가해자 연령대는 21~30세가 

74건(32.9%)으로 가장 높았고 31~40세가 40건(17.8%)으로 뒤를 이었다. 

*20세 이하 25건, 41~50세 37건, 51~60세 20건, 60세 이상 28건 



○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최근 3년(2016년 1월 ~ 

2018년 12월)간 접수된 사례 중 위해부위 확인이 가능한 311건의 

사고를 살펴보면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 이용 중에 가장 많이 다치는 

곳은 머리와 얼굴이 123건(39.5%)으로 가장 많았다. 이어서 팔과 손이 

85건(27.3%), 다리와 발이 75건(24.1%) 순으로 나타났다. 

□ 도로교통공단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서는 

△기본점검을 충실히 하고, △안전한 주행습관을 가지며 △갑작스러운 

작동(방향전환·가속·감속)을 금할 것을 강조했다. 

○ 개인형 이동수단은 기기마다 특성이 다르므로 구매 시 제공받은 

사용자매뉴얼을 참고하여 필요사항을 점검해야 한다. 특히 탑승 전 

브레이크, 핸들, 타이어 공기압, 배터리 등 체크는 필수다. 배터리 

충격 또는 과충전 시 폭발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

주의하여 관리하고, 사고 시에는 신속히 대피 후 후속 조치를 해야 

한다. 

○ 주행 중에는 이어폰·휴대전화 사용을 하지 않아야 하며, 

횡단보도에서는 내려서 끌면서 횡단해야 한다. 야간이나 우천 시에는 

가급적 주행을 하지 않도록 하고 불가피할 경우 전조등·후미등을 

켜고 주행해야 한다. 

○ 개인형 이동수단은 방향지시등 등 상대방에게 자신의 진행방향을 알릴 

수단이 미비하므로 방향 전환 시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

급가속이나 급감속 시 균형을 잃고 넘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

급작스러운 작동을 자제해야 한다. 

□ 한편, 공유 킥보드 대여 이용자의 운전면허 소지 여부를 확인하는 

절차와 관련해 도로교통공단에서는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 

(www.safedriving.or.kr)를 통해 ‘면허증 진위여부 조회’ 서비스를 

운영하고 있다. 



□ 윤종기 도로교통공단 이사장은 “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

이동수단은 사고 시 큰 상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안전보호장구 

착용 및 교통법규 준수가 필수적”이라며 “사고 예방을 위해 

무엇보다 안전한 운행 습관을 가져야 한다”고  강조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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